
PEMEX, 폭발사고 원인 “미궁”
사망자 34명에 부상자 121명으로 늘어 … 사고원인은 미궁 속

1월31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국영 석유시업 PEMEX 본사 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가로 시신 1구가 수습됐다.

카를로스 무리에타 페멕스 운영 책임자는 2월3일 구조대원들이 잔해 아래에서 (실종된) 3명을 찾고 있으며,

실종된 3명은 사고가 난 부속건물인 <B2>동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고 사망자수 34명에 부상자는 121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속건물 지하층과

지상 1-2층이 크게 훼손됐다.

당국은 4일째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지 연방검찰은 사고가 난 건물 1층의 은행 영업소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폭발

원인을 알아보고 있다.

헤수스 무리요 검찰총장은 “폭발로 발생한 화재 흔적은 없다”며 “연방정부는 (폭발사고가) 공격이든, 부주의

이든, 사고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사고의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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